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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 하종현 ‘접합’전,∼7.28., 국제갤러리 부산}

마대자루를 토대로 고유기법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

196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봐 온 산증인이자,

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의 거장 하종현 화백의 개인전입니다.

이번 전시에선 작가의 최근작 1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.

작가가 새롭게 도입한 적색과 청색, 다홍색의 대형 크기 ‘접합’ 연작을 국내에

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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